
부산 경제일지
(2023년 6월중)

06.01. ▶ 부산시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 회의 개최

ㅇ 부산시는 제3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* 회의를 개최하

여 오염수 방류 관련 현황과 부서별 방류 대응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

* 2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’을 결성

― 상황총괄반, 방사능평가반(해수 방사능과 식품, 수산물 등의 방사능 감시·분석),
해양수산총괄반(수산물 안심유통 및 수산업계 지원대책 마련), 시민홍보반이 참

여

― 전담팀은 향후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수산물 원산지 단속

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계획

06.19. ▶ 부산시, 블록체인 활용 부산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

ㅇ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운영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재

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

― 부산시에서 탄소배출권을 발급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부산시 교육

청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배출권을 판매하면 부산항

만 및 산업시설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

ㅇ 이를 통해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늘리고 잉여전력 거래를 통

해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부산의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도모

― 동 플랫폼 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 주관 공모에 최종 선정되

어 추진하는 사업으로, 국비 7.7억원을 포함해 총 31억원이 투입될 예정



06.20. ▶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,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시

ㅇ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20% 수준(23.4월 기준)에

불과하여 부진한 관광수요의 조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관광 촉진 방안을 강구

― 4개 TV 방송사와 ‘부산관광 특집 프로그램‘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를 소

개하고,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(씨트립, OTA)와 공동 프로모션으로 라이브

커머스에서 부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

― 중국 상하이 거리에 부산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광저우 카페에 부산 관

련 특화 메뉴를 개발해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마케팅도 실시

6.28. ▶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, 부산지역 피해자 최초 결정

ㅇ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

265건을 첫 의결*하였으며 이 중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 60건이

포함됨

*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’(23.6.1일 공표, 시행)에 따라 전세
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우선매수권 행사, 저리 대출, 경매·공매 대행 지원, 조세채권 
안분, 긴급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

― 부산시에 총 475건이 접수되었으며, 이 중 324건은 사실조사 중(30일 이

내)이고 151건은 조사 종료 후 위원회에서 심의 중(67건)이거나 완료(60건)

ㅇ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 내에 개소(4월)한 ‘전세피해지원센터’*를 금년 8월 부

산시청으로 이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후 과정을 한꺼번에 지원

할 예정

* 법률·심리 상담, 긴급주거·금융 지원 등을 제공


